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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10시, 인사보수규정 실무소위원회 2차 회의가 속개됐다. 사측은 회사의 인사 운용상 인사보수규정 개정은 불가피함을 주장했고, 노동조합은 합의절차의 문제와 악용의 소지가 있기에 전면 철회할 것을 주장하는 의견이 팽팽하게 개진됐다.
이에 사측에서는 의견 조율을 위한 정회를 요청했으며 이후 속개된 회의에서 사측은 악용의 소지를 막기 위해 직위미부여 대상자를 최소화하는 안을 제출했다.
이는 "당해 직급 2회 이상 D등급자 중에서 직위미부여 대상을 최소한으로 부여하고, 그 중 억울함을 제기하는 자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심사하여 구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안이다.
노동조합은 수용불가원칙을 전제로, 일단 회사측에서 안을 제출하였기에 심층 분석과 대응을 위해 정회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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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2시에 개최된 노사관계 개선위원회에서는 지난 회의에서 노측이 제시한 1)해고자 복직 2)우리사주조합 사외이사 추진 3)역량계발을 위한 연수휴직제 4) 직렬직군 통폐합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
첫째 해고자 복직에 대해서는 사측에서는 98년 이후 구조조정으로 퇴직한 18,000여명과 형평성 및 일관성에 맞지 않는다는 엉뚱한 주장으로 일관했다. 
우리사주조합 추천, 사외이사 추진에 대해서는 노사 합의사항이 아니며, 사외이사추천위원회에서 논의할 사항이라는 원칙적 답변만을 했다. 
그리고 역량계발을 위한 연수휴직제는 아직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한 상태이기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직렬직군통폐합 관련해서는 5월 직제개편이후 직무 분석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 분석이 끝나면 직무를 중심으로한 재분류는 검토할 수 있다는 수준의 답변이 있었다.
노동조합은 사측의 원론적인 답변과 책임없는 답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후, 향후 진전된 안을 마련할 시간을 위해 정회했다.






▲22일 열린 인사보수규정 실무소위원회에서 조합이 전면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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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보수규정 악용소지 많아 “전면철회요구”


사측, 직위미부여 최소화 하겠다…조합, 수용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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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자복직, 사외이사 등 논의


22일 노사관계개선위원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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